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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ristian-related personal competency 

through novel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Today, Christianity is not a popular symbol 

among students. Nevertheless, Christian universi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teach students 

about the founding philosoph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soul of Christianity is related 

to personality education. P University interprets Christianity as selflessness. As a liberal arts 

education, novel education helps students develop sympathy. If we see altruism as sympathy 

ability, novel education is suitable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this 

regard, I suggested reading Raymond Carver's The Cathedral (1981). This work depicts the 

sympathy between a blind person and a non-disabled person. It was expressed as a figure 

holding two hands that was drawing the Cathedral. Auguste Rodin's The Cathedral(1908) was 

represented as a hand–to-hand contact.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leads students to 

reflect on the nature of Christianity and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sympathy.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novel education, narration, personal competency, The 

Cathedral,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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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이 글은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학 교과목에서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에 대

해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을 검

토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 대학에서 ‘기독교’는 인기 있는 기표가 아니다. 대학의 설립 이

념으로서 ‘기독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 전반적으

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 풍조가 작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학들은 채플, ‘기독교’ 

관련 필수 과목, ‘기독교’ 관련 핵심 교양 과목 등을 비롯하여 교양 과목 영역에 다양하게 ‘기독교’ 관

련 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하더라도 기독교 대학이 대학의 

설립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교육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기독

교’에 대해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정신을 공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을까.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되 지상의 척도로 측량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

끌어 내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기독교 대학 당국이 당면한 교육 과제 중 하나다.

평택대학교는 19세기 말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전도자이자 해외 선교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아더 피어선(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 박사를 기념하여 1912년에 세운 피어선 기념 성경학

원을 모태로 한 종합 대학이다.(이덕주, 2010) 평택대학교의 교양 교육 과정은 기초 교양 과목으로 편

성된 ‘대학 필수 교양’, 핵심 교양 과목으로서 배분 이수제로 수강하는 ‘PTU 교양’, ‘교양 선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대학교는 7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다. 7개의 핵심

역량1 중 대학의 설립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역량은 ‘인성 역량’2이다. 대학 당국은 ‘기독교’의 

성경 교육이 ‘인성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평택대학교 교양 대학인 피어선칼리지는 대학 핵

심역량의 ‘인성’을 ‘이타적 인성’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역량 요소에는 ‘긍정적 자아상’, ‘바

람직한 대인 관계’, ‘공동체 가치’ 등을 두었다. ‘이타적’이라는 말이 ‘기독교’ 이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강조할 수 있는 품성이라고 본 

것이다. 

평택대학교 교양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학점이 부

여되지 않는 과목인 「경건 실천」과 2학점 필수 과목인 「기독교 알기」가 있다. 「경건 실천」은 채플

1) 인성, 의사소통, 지식융복합, 협업, 글로벌, 문제해결, 개척·도전 역량이 있다.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CE 대학의 핵심역량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인성 역량’은 ‘창의 융합 역량’과 ‘글로벌 역량’에 이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역량이었다(이민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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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el)이며 「기독교 알기」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편성된 

핵심 교양 영역인 ‘PTU 교양’의 ‘심(心)’ 영역에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한

국 문학과 기독교」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기독교’와 ‘인성 역량’을 교수

하려는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즉,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

를 살펴보며 아울러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수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수업에서 ‘기독교’라는 기표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다. 수업 시

간에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느 기독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택 대학교가 설립 이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주지하다시피 우

리나라의 ‘기독교’ 교세(敎勢)는 구한말에 확산되었다. 그 동력은 ‘기독교’ 신앙이, 스러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다는 민중들의 바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 역

시 그 바람을 안고 설립되었다. 성경 학원은 당대에 ‘복음 전도와 성경 교육’(Biblical education for 

evangelism)이라는 목적과 동시에 ‘민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였다. 3·1 운

동과 6·10 만세 운동 때 송창근, 유재헌 등 성경 학원 재학생들이 항일 저항 운동에 참여하였고 항일 

민족 의식으로 무장한 학감들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되었던 1920-30년대 성경 학원 학생들의 전국 순

회 전도 활동은 민족 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촌 계몽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덕주, 2010: 374-

375). 그런 점에서 평택 대학교 교수자로서 ‘기독교’ 이념은 수업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게 전해야 할 가치이다. 문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전하느냐다.

 ‘기독교’가 대학의 설립 이념으로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1912년에 구현된 ‘기독교’의 이념을 100년

이 지난 2020년에 고스란히 보존해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꼭 그래야 하는지 질문할 

사항이다. 우리가 보존할 것은 당시 그 이념이 가졌던 가치이지 그 이념 자체가 아니다. 1912년의 ‘기

독교’ 이념은 민족 구원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가치를 지녔으나 2020년의 ‘기독교’ 이념에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교실에서 그러한 의미를 호소했다가는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

다. 2020년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

는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수업 모델에서 

착안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수업 시간에 소설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와 그 가운데 현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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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야기에서 만나는 삶

하비콕스(Harvey Cox)는 1980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학부에 신설된 ‘윤리적 사유(Moral 

Reasoning)’ 분과에 예수에 관한 과목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응하며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과목

을 개설하였다. 하버드 대학이 ‘윤리적 사유’ 분과를 창설한 이유는 학생들이 남북 전쟁의 원인에 대

해 잘 알고 훌륭한 화학 실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윤리적 

책임 아래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Cox, 2010: 11-12). 그는 예수를, 질문하고 스

스로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랍비(rabbī)로 설정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이곳’에

서 논의해야 할 생생한 텍스트로 만들어 냈다.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며 부

딪치는 문제와 유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Cox, 2010: 42).

이때 하비콕스가 주목한 것은 복음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이야기(narration)’였다. 그는 마사 누스

바움(Martha Nussbaum)의 논의에 착안하여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

로 윤리적 사유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교

실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누스바움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쳤

다. 로스쿨 학생과 함께 문학 작품에서 공적인 윤리를 찾으며 그들이 미래에 법정에서 논리를 보존하

면서 공감의 정신을 팽개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 한 것이다. 또한 ‘문학적 상상력(literary 

imagination)’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누스바움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고

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Nussbaum, 2013: 16)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도덕 감정론』을 ‘공감(共感: sympathy)’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한

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천성(nature)에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것

이다. 

상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스스로 타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와 동일한 사람

이 되고, 그럼으로써 타인의 감각에 대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비록 그 정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는 타인의 것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Smith, 2018: 4).

나의 고통은 오로지 나만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상상’

이란 능력이 있어서 나의 고통을 타인이 어느 정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내가 근접하

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이야기나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훈련되고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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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처지에 나를 이입하여 읽으며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

스에 따르면 ‘공감’은 단지 감정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넘어선 이타적인 감정이며 우

리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강의실에서 보편적인 언어로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으며 

이야기(narration)를 담은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타인의 삶을 상상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

감’ 능력으로서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예수를 랍비로 규정하고 복음서를 이야기로서 접근했

다는 것은 ‘기독교’를 교리나 이념의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고를 촉구하는 텍스트로 바라본 

것이다. 하비콕스의 교실에서 그 텍스트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었고 세상

을 넘어서는 삶의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보편적인 언어로 가치를 전달하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누스바움의 교실에서 소설 텍스트는 나를 넘어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였다. 그렇게 열린 시야는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평택대학교 ‘PTU 교양’에 속한 과목인 「한국 문학과 기독교」에서는 과목 이름에 ‘한국 문학’이

라고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 수업 초반에 미국 소설인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대성당(Cathedral)」을 다룬다.3 이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라는 보편적 윤

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독교’가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교과의 전체 취지를 학생들

에게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수업 시간에 소설 「대성당」을 

읽으며 ‘기독교’를 다루면서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경계를 허문 만남 –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1981)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애틀랜틱Atlantic』 1981년 9월호에 발표된 소설이며 1982년 전미 최

우수 단편소설로 선정되었다(Sclanicka, 2012: 702). 이 작품은 작중 화자,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

(Robert)를 이해하고 그와 공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의 아내는 시각 장애인에게 글을 읽어주

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버트와 만났다. 로버트는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사이여서 ‘나’는 로버트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한 ‘나’가 로버트와 저

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로버트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는 것이 「대성

3) 「대성당」 읽기는 수업 2주차에 진행된다. 해당 주차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나‘가 로버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
간관계에서 공감의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기독교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은 수업 방식을 간단
히 요약한 것이다. 1. 학생들이 작품을 읽고 오게 한다. / 2.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작품 내용에 대해 살피고 그 작업이 끝
나면 로댕의 작품 제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맞히게 한다. /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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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내용이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기에 독자는 이러한 ‘나’의 변화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나’가 로버트와 공감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로버트의 기품 있는 태도와 인격 때문이다. ‘나’는 

시각 장애인을 가까이 본 적이 없었다. 영화에서 본 것이 경험의 전부이다. ‘나’가 생각한 시각 장애인

은 검은 색안경을 꼈으며 연기를 보지 못하기에 담배를 피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콤플렉스에 주

눅이 들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만난 로버트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검은 색안경을 끼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했다. 담배를 피웠고 ‘나’가 권유한 마리화나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

였다.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었으며 ‘나’를 격의 없는 표현인 “이 사람아”(Bob)이라고 불렀다. 그러

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즉 ‘나’가 시각 장애

인에게 갖고 있던 편견과는 다르게 로버트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닌 사내였던 것이다.  

아내는 ‘나’와 재혼이었다. 전남편은 그녀의 첫사랑이었으며 군산복합체에서 근무한 공군 사관이었

다. ‘나’는 전남편보다는 로버트에 신경이 더 쓰인다. 아내는 로버트를 돕던 일을 그만둔 후에도 녹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로버트와 교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남편과 헤어진 일들, 현재 남편인 ‘나’와

의 만남과 관련된 내밀한 일들을 아내는 로버트에게 녹음 테이프로 시시콜콜히 전했다. 그만큼 아내

에게 로버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대성당」에서 ‘나’와 로버트의 ‘만남’은 앞서 ‘나’의 아내와 로버트의 ‘만남’의 위에서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이 ‘만남’들에서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만남들, 특히 ‘나’와 로버트

의 ‘만남’에 배경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성당」은 ‘손과 손의 만남’과 ‘기독교’가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한다.  

1. ‘손’과 ‘손’의 ‘만남’

「대성당」에서 ‘만남’은 ‘손’으로 표상된다. 먼저 시각 장애인 로버트와 작중 화자, ‘나’의 아내의 ‘만

남’을 살펴보자. ‘나’의 아내는 시각 장애인에게 각종 보고서를 읽어주는 일로 로버트를 만났다. ‘나’의 

아내가 일을 그만둘 때, 로버트는 아내에게 얼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나’의 아내는 그 제안을 받

아들이고 로버트는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다. 아내는 일 년에 한두 편씩 시를 쓰는데 ‘나’에 따르면 

그것은 대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는 행동이다. 아내는 로버트가 자신의 얼굴을 만진 

경험을 시로 썼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내게 그 시를 보여줬다. 그 시에서는 그녀는 그의 손가락들과,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때 자신이 무엇

을 느꼈는지, 그 맹인이 코와 입술을 만졌을 때 마음 속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변변찮

은 시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난다. 물론 그걸 말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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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일 수도 있다. 뭘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시집을 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 그러니까 사관후보생은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Caver, 2014: 

288-289; 강조는 인용자).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한 작별 의식이었다. 아내는 

그 작별 의식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의식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유

대와 공감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아내의 경험이, 

‘나’는 불쾌하다. 아내의 시를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의 시 읽기 경험에 대해 이런저

런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화제를 전환하며 아내의 전남

편을 수식할 때 사용한,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라는 표현이다. 말 그대로 공군 사관이었

던 아내의 전남편은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다. 그러나 이 표현이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장면을, ‘나’가 상기한 다음에 나온 것을 보면 ‘나’는 아내가 로버트에게 “몸을 허락한”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것도 없이 ‘나’의 불쾌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나’는 로버트가 이래저래 불편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손’ 장면에서 우리는 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로버트가 오면 함께 볼링을 치러 간다고 하거나 로버트의 아내의 이름이 

‘뷰라’(Beulah)라는 것을 듣고 ‘니그로’(Negro)라며 인종차별적 용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아내

는 로버트가 ‘나’와 아내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아내 뷰라를 임파선 암으로 떠나 보내고 시작한 여행

의 일환이라고 하며 로버트의 삶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다. 로버트는 지금, 상처(喪妻)

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녹인다. 그리고 ‘나’는 로버트를 이해하고자 ‘상상’을 

한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이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을 삶의 행로

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

인을 상상해보라. …(중략)…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녀의 손 위엔 그의 손이, 그의 먼눈

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테니-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랬을 

테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Caver, 2014: 

292-293).

 ‘나’는 아내에게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다. 지금, 혼자된 로버트의 처지도 안타깝거니와 그간의 결혼 생활, 즉 서로 보지 못하고 살며, 사랑을 



86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4호86

조 경 덕

했다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과 뷰라가 임종할 때

의 장면을 ‘상상’한다. ‘상상’의 장면은 임종을 할 때 두 사람이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필

이면 손을 맞잡는 것을 떠 올린 것은 그 손 중의 하나가 아내의 얼굴을 만졌던 로버트의 손이었기 때

문일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시각 장애인은 손의 촉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감지한다. 뷰라의 손은 맞잡은 손이 로버트의 

손이기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고 로버트의 손은 생의 마지막 간절함을 담은, 그 표현들을 

충분히 감지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나’의 ‘상상’은 로버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

면 ‘나’는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만나 ‘공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세 번째 언급할 ‘손’ 장면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등장한다. 작품의 결론을 이루는 부분이다. ‘나’

와 로버트는 함께 밥을 먹고, 담배와 마리화나를 핀다. 그리고 ‘대성당’에 대해 소개하는 티브이 프로

그램을 함께 본다. ‘나’는 티브이 화면에 흐르고 있는 ‘대성당’의 모습을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로버

트에게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결국 화면으로 보고 있는 ‘대성당’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절

실히 깨닫는다. 이때 로버트는 ‘나’에게 두꺼운 종이와 펜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두꺼운 종

이가 집에 없자, 양파를 넣어 둔 쇼핑백을 가지고 올 정도로 로버트의 청을 성심성의껏 수행한다. 그

리고 로버트의 요구에 따라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손을 어른이 잡고 글을 쓰는 것처럼 

‘나’는 로버트의 펜 든 손을 잡고 티브이에 나오는 ‘대성당’의 모습을 그린다.

맹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더 세게 누르게

나.”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는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이제 아는구먼. 진짜야. 자네

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젠 순풍에 돛을 단 격이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조금만 더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진짜 만들게 되는 거야. 팔은 아프지 않은가?” 그

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Caver, 2014: 

310)”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장면은 로버트가 주도한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로버트의 손을 잡고 대성당을 그린다. 눈을 감으라고 하여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

에는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It’s really something”)이라고 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낀 것이다. 추측해보자면 눈을 감았으니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살아가는 방식을 설핏 느

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와 공감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념하여 볼 것은 ‘대성당’ 건물을 그리고 나서 로버트가 ‘사람



872020. 12 87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들’을 그려야한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그는 ‘대성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는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품 말미에 로버트와 ‘나’는 공감을 이루었다. 그러나 둘의 모습을 의아해 여기는 아내처럼 

독자들 역시 둘이 맺는 공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림짐작할 따름이다. 수업 시간에 학

생들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로버트와 ‘나’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이 그다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때 작품과 독자인 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마치 ‘대성당’을 말로 설명할 때 로버트와 ‘나’

가 경험한 어려움과 비슷하다. 이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로버트와 ‘나’ 사이에 일어난, 말

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은 

「대성당」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기독교’ 장면을 조명할 때다. 

2. ‘만남’의 배경으로서 ‘기독교’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처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로버트와 뷰라가 교회에

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하객은 주례를 서는 목사와 그의 부인, 둘뿐이었다. 이것은 작중에서 

아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요약 제시로 표현된다. 미국에서 결혼을 교회에서 하였다는 것은 종

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하객 없이 목사 주례로 교회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기독교’의 종교 색채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촐하면서 외로운 결혼식을 교회당과 

목사 내외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나’와 로버트의 ‘대성당’에 관한 티브이 시청이다. 다음은 티브이를 보

면서 로버트와 ‘나’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괜찮네. 이 사람아.” 맹인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

겠네. 뭘 좀 물어봐도 되겠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따

지는 건 아니야. 자네가 여기 주인이니까. 나는 그저 자네에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가 고갯짓을 볼 수는 없었다. 맹인에게는 윙크나 고갯짓이나 마찬가지

다.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요?(Caver, 2014: 307)”

 

로버트의 질문은 ‘나’가 열심을 다해 ‘대성당’을 말로 설명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즉 ‘나’는 마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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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던 로버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었으며 로버트는 자신에게 ‘대성당’을 언어로 설명해 주려 애쓰

는 ‘나’의 노력을 본 후다. 로버트는 ‘나’에게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는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묻는데 그

것은 지금까지 시시껄렁한 대화와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지하면서도 현재 삶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삶의 본질에 다다르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대답으로 확인된다. ‘나’는 신앙

이 없다고 하면서 “가끔은 힘듭니다.”고 답한다. 삶의 힘듦을 고백한 것이다.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로버트의 질문은, “지금, 행복한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좀처럼 가까운 사이

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무례하게 느껴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로버트의 장점은 당당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아울러 들 수 있는 장점

은,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말을 잘 

듣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 상대방이 꺼릴 수도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다. 

‘나’는 ‘대성당’을 설명하면서 “그 옛날에는 모두의 삶에서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성

당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말을 근거

로 말하면 ‘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으며 그래서 힘들다고 로버트에게 고백한 것이다. 그

리고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시대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대

해 부러움을 내심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종교성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등장인물 간 의사소통을 진정성 있게 주조하는 배경 역할을 한다.  

마지막 로버트와 ‘나’의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경유하여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이 ‘만남’과 ‘기독교’

라는 주제어로 「대성당」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는 학생도 있고, 심드렁한 학생도 있다. 후자의 학생들

은 손을 맞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만남’을 경험하고 그것을 ‘대단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말이 작위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카버의 「대성당」이 우리 수

업에 적합한 텍스트로서 좋은 점은 학생들의 작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호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로댕의 1908년 작품 <대성당(Cathedral)>이다. 

IV. 하늘로 향한 너와 나의 ‘손’ - 로댕의 <대성당>(1908)

로댕의 작품 <대성당>은 ‘대성당’의 건물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로댕의 조각은 “모델의 외

형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내적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박숙영, 

2011:16)고 한다. 그렇다면 로댕은 ‘대성당’의 ‘내적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로댕은 타인과 타

인의 손과 손이 서로 맞잡으려 하는 것을 포착하여 조각한 작품에 ‘대성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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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 첨탑(尖塔)의 방향

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 

로댕의 ‘대성당’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녔다. 

조각의 추상성은 얼핏 보기에 엉뚱해 보이는 해

석에 이른다. 

<성당Cathédral>에서는 성이 암시적으로 나타

난다. 두 개의 오른 손이 성당의 천장의 둥근 맞보

와 같은 형태로 서로 닿지 않은 채 볼록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 형상은 이 손들의 주인공인 남녀

가 서로 몸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닿고 싶

어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만큼의 주저함을 상상하

게 한다. 두 개의 손의 자세가 에로티시즘의 문맥 

속에서 읽어내도록 그 표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박숙영, 2011: 58).

박숙영은 로댕의 <대성당>에 성(性)이 암시적

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의 손이 서

로 간절히 맞닿으려는 장면을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대성당>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해석은 엉뚱해 보인다. 그러나 로댕의 작품 이력을 

따라가며 볼 때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이 있다. 로댕은 성을 암시하는 조각품을 다수 만들었으며 많은 

경우 손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매개였던 것이다. 물론 “손가락이 맞닿은 아래쪽 공간이 대성당의 천

장을 연상”(Corbett, 2016: 249)시킨다, “오늘날 세계적인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대성당>에서 로댕

은 두 개의 손을 조합하여 대성당의 건축 양식을 형상화하였다”(Röper, 2008: 30), “<성당(聖堂)>이 

모두고 있는 손들은 기도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의 느린 동작은 정신과 마음 속으로 신(神)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위로 들려진다”(이오넬 지아누, 1985: 85) 등 제목에 비추어 조각의 형상을 설명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흥미롭게도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이러한 <대성당>의 해석을 아우르고 있다. 로버트가 손으

로 아내의 얼굴을 만질 때 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 ‘나’는 그것을 아내

가 “몸을 허락한” 행위로 생각을 한 것이다. 또한 ‘나’의 상상 속에 등장한, 뷰라가 임종 시 로버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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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잡는 장면은 남녀 간 간절한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마지막,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대목에서는 ‘대성당’의 건물 목적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의미로 전이(轉移)되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레이먼드 카버는 로댕의 조각 <대성당>이 갖는 함의를 소설로 매우 잘 표현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카버가 로댕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서사화했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수업에서는 소설 「대성당」 읽기를 마친 후, 그림1을 제시하고 로댕의 작품이라고만 설명한 채 그 작

품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묻는다. 대답은 다양하게 나온다. ‘손들’, ‘맞잡은 손’, ‘손과 손’ 

등. 좀처럼 ‘대성당’이라는 답은 나오지 않는다. 한동안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조각의 제목이 ‘대성당’

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놀람’의 탄성을 지른다. 그리고 교수자는 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손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카버의 「대성당」의 결말이 좀처

럼 와 닿지 않은 학생들은 두 작품의 유사성을 보고 작품에서 느꼈던 해석의 미진함을 걷어낸다. 소설 

결말의 모호함에서 눈을 돌려 두 작품의 유사성에 주목함으로써 ‘만남’의 양상과 제목의 ‘기독교’적 

특성에 유념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교수자는 토론 주제를 던진다. 즉, 레이먼드 카버는 우연히, 로댕과는 상관없이 ‘대성당’을 

손과 관련한 이야기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로댕의 <대성당>을 감상하고 그것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이다. 덧붙여 어떻게 보는 쪽이 두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줄까?에 대해서도 묻는다. 어느 

쪽이든 두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80년 거리를 두고 ‘대성당’이라는 공간이 갖

는 의미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혹은 사랑으로 우연히 표현했다는 것으로 로댕의 작품과 카버의 

작품은 서로 빛난다. 만약 카버가 로댕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소설화하였다면 카버가 풀어낸 서사적 

상상력이 빛을 우선 발하겠지만 그 빛은 곧 로댕의 <대성당>을 되비치기에 두 작품 가치의 상보적 상

승 효과는 전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조각과 서사 작품의 차이 나는 성격을 돌아본다. 조각의 추상성과 서사의 

구체성을 살피며 각 양식에서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대성당’이

라는 ‘기독교’ 이념이 조형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둘의 관계가 우연이든 영향 

관계에 있든 간에 ‘대성당’이라는 건물의 목적이 사람과 사람의 공감과 사랑으로 그것도 조각과 서사 

양식의 최고 수준의 경지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가.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이 두 작품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성당의 화려한 이미지보다 교류를 강조함과 동시에 기도에 의미를 두지 않음은 서로의 



912020. 12 91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서는 손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임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유○○

나.

저는 로댕의 대성당이 함의하는 바가 “종교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

다. 신실한 기도나 거창한 십일조 없이도 온정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도 이와 

같은 뜻을 글에 담기 위해 일부러 로댕의 작품과 같은 ‘대성당’으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20학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지○○

다.

로댕의 작품에선 일단 두 손 다 오른손인 걸 보아하니 두 명의 손일 거라 짐작하고, 그 두 명의 손이 마주함

으로써 내적인 면에서 무언의 일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

고 공감하는 듯한 느낌이 교회의 근본적 성질과 닮아 있어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20학번 광고홍보학과 공○○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E-Class’에서 앞에 제기한 질문을 하고 받은 답이다.4 학생들은 A4 1/2 분량으로 답을 하

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제시하였다. 위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은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구

원”,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공감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서

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다. (가)와 (나) 학생은 기존 ‘기독교’를 비

판하며 로댕과 카버의 작품에 새겨진 사랑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가)는 현 ‘기독교’가 화려함에 치중

되어 있고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는 ‘거창한 십일조’라는 표현을 쓰며 

‘기독교’가 물질에 연연한다고 비판했다. (다)는 ‘어루만짐’, ‘공감’이라는 어휘를 두드러지게 거론함

으로써 ‘기독교’가 지니는 가치가 따뜻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 방향은 로댕과 레이

먼드 카버의 작품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예술가는 공히 높이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성당’의 

외양을 작파한 후에 온기(溫氣)가 담긴 ‘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4) “평택대학교 e-class system“. https://cyber.ptu.ac.kr/ilos/pf/course/submain_form.acl ‘토론‘ 방에 다음과 같이 ‘토
론 주제‘를 던지고 답을 받았다.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로댕의 <대성당>과 레이먼드 카버의 <대
성당>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합시다. 레이먼드 카버가 로댕의 
<대성당>의 존재를 모르고 소설 <대성당>을 썼을 경우가 있고, 그 존재를 알고, 그것을 소설로 풀어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의 어느 경우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더 가치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인지,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
각하는지 자유롭게 글을 써 주길 바랍니다.“ 2019학년 2학기 3개반과 2020학년 1학기 1개반, 2학기 1개반이 참여하여 250여 
명의 학생들의 답에서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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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대성당’의 화려한 외양이 ‘기독교’의 본질은 될 수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일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며 내심,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

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본질을 생각하며 현상을 비판하는 것인데 비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다.  

라. 

좀 더 깊게 보자면 로댕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여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나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

뤄낼 수 있는 ‘손’이라는 매개체로 대성당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게 아닐까요. 이에 카버는 

로댕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제목의 대성당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보답을 합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김○○ 

마.

레이먼드 카버 역시 한 사람의 손이 아닌 주인공인 ‘나’와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손을 맞대는 장면이 있

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로댕의 작품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

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은 소통, 교감을 드러낸다. 이것은 대성당을 이해하고 그

리는 것이 어려운 로버트를 위해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힘

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대성당)을 만들 수 있음을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 같다.

-19학번 간호학과 조○○ (강조는 인용자)

위에 인용한 학생들도 앞에 든 학생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성당’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라)의 학생은 ‘손’을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고 나

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매개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마)의 학생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여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자의 의견들이 ‘기독교’적으로 온당하다고 하여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의 의견이 앞의 학생들의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전자와 후자, 두 갈래 의견이 모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자는 또 다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가 외면받는 상황에 대학 강의실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과 사랑에 있다고 학생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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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달라져야 하는 방향은 어느 쪽인

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람과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의 경

험을 토대로 말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한 대화는 카버의 「대성당」을 읽고, 로댕의 <대성당>을 감상한 

것이 마중물이 되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소설 「대성당」 읽기가 로댕의 <대성당> 감상과 만나면,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타인과 타인이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예배를 위한 장소인 ‘대성

당’이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조각가 로댕과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만

남’에 대한 놀람은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계’를 어느 정도 무너뜨린다. 우

선 수업 현장에서 ‘기독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한다. 또한 그 

가운데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만나 놀라운 ‘공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런 점에

서 소설, 「대성당」은 좋은 텍스트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기독교 대학의 문학 관련 교양 과목에서 ‘인성 역량’ 함양과, ‘기독교’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택대학교 교양 대학의 핵심역량 중, ‘이타적 인성 역량’은 ‘인성 역량’을 ‘기독교’와 관

련하여 해석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타적’인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레이

먼드 카버의 1981년 작품, 「대성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는 ‘만남’의 장면을 보여주는 소

설이다. 암시적이고 희미하지만 「대성당」의 ‘만남’은 ‘기독교’에 감싸여 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문학적 상상력이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Nussbaum, 2013: 32)이라고 말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는 비장애인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이해하는 노력,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결핍을 이해하고 안으려는 노력이 담

겨 있다. 

 ‘나’는 아내의 친구이자 시각 장애인인 로버트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로버트가 사

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로버트의 쓸쓸했던 삶을 상상한다. 또한 로버트는 백인 중

간 계급 사내인 ‘나’의 삶에서 공허함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준다. 그러면서 둘은 공감에 이른다. 

그 공감은 두 사내가 티브이에 나오는 ‘대성당’을 손을 맞잡고 그리는 것으로 표상된다. 1908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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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에서 로댕은 ‘대성당’을 타인과 타인이 맞잡은 손이 위로 향하는 것으로 추상하였다. 로댕의 

<대성당>과 카버의 「대성당」은 모두 ‘대성당’을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사랑’, ‘공감’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경계를 넘은 타인과 타인의 ‘만남’이 ‘기독교’의 역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

설 「대성당」에 암시적으로 나타난 ‘기독교’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많은 경우, 로댕

의 <대성당>을 보고 학생들은 ‘놀람’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두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대성당’의 가치는 외양의 아름다

움과 우뚝 솟은 높이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있다는 의견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기

독교’의 본질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 외에도 소설, 「대성당」에서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교사 역할을 맡는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로버트의 삶은 동정 받아야 할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조건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산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콤플렉스로 생각지 않으며 

손님으로 와서 주인인 ‘나’를 배려한다. 그 당당한 삶의 자세와 기품이 진정한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존감 부족 문제가 우리 교수자들의 걱정거리이자 화두인데 

이 부분은 자존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마음에 담아둘 내용이다. 

텍스트 읽기와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이해 혹은 공감이 ‘인성 역량’의 함양으로 곧바로 직결된다

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수렴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성 역량’에 대한 교육 자체의 한계이지 우리

가 제시한 수업의 한계는 아니다. ‘인성’ 교육은 많은 경우 가르치는 교수자의 성품이나 태도와 관련 

있다. 그 성품과 태도를 보며 학생들은 ‘인성 역량’을 키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만 맡겨 두면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성품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수업 

텍스트로 삼는 것이 ‘인성 역량’ 교육에 효과적이다. 수업 현장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공감’과 ‘기독

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인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기독교’ 인성 함양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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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이 논문은 기독교 대학에서 소설 교육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논의하며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살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학생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기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학은 설립 이념인 ‘기독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이념

은 ‘인성’ 교육과 관련 있다. P 대학에서는 ‘인성’을 기독교적으로 ‘이타성’으로 해석하였다. 교양 교육

으로서 소설 교육은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타성’을 ‘공감 능력’으로 본다면 소설 교육

은 ‘인성’ 교육에 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1981) 읽기를 제시했다. 이 작품은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을 그렸다. 그것을 두 인물이 손을 맞잡고 ‘대성당’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로댕의 <대성당>(1908)은 손과 손의 만남으로 표상되었다. 두 작품의 유사성은 학생들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며 공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끈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 소설 교육, 이야기, 인성 역량, 대성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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